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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일시� 2025.5.22.(목)� 배포�즉시
담당처 21대� 대선� 더불어민주당� <진짜�대한민국>� 중앙선대위�공명선거법률지원단(단장� :� 박범계)

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, 

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직 미끼로 이준석 후보 매수 시도

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죄 혐의로 고발

-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위 공보단장 21일 본인 페이스북에 친윤계 인사의 구체적 후보매수행위 적시
- 20~21일 어간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선대위 주요인사들 단일화 군불 및 정지작업
-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결국 내란 연장을 위한 대국민 정치사기극으로 기록될 것

□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2일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직

을 미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사퇴를 위해 뒷거래를 시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

불상의 친윤계 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.

□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및 선대위 공보단장은 21일 본인 페이스북에 <단일화 러브콜?> 

제하의 게시물에서 친윤계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. 

□ 이 공보단장은 해당 게시글에서 ‘당권을 줄테니 단일화를 하자’, ‘들어와서 당을 먹어라’, 

‘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겁니다’라고 적시하고 있다.

□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와 친윤계 인사들은 ‘공사의 직’에 해당하는 국민의 힘 당권, 즉 

‘당 대표의 직 제공’을 매개로 이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했다. 

□ 실제 김 후보는 지난 20일“이(준석) 후보는 우리 당 대표를 하신 분”, “이 둘이 전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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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를게 없다. 우리 당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밖에 나가계시는데,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

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”라고 언급하며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.

□ 특히 김 후보는 21일 “다양한 견해를 나누면서 우리가 결국 함께 가야할 원팀이라는 부분

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공유하는 제안도 하고 있다”고 말하는 등 양자간 단일화를 

위한 정치적 교감 및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.

□ 또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“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

꼭 됐으면 좋겠다”고 말했고 신동욱 선대위 수석대변인 또한 “이준석 후보의 어제, 그제 발언을 

보면 이심전심 통하고 있는게 아닌가 기대한다”고 말하는 등 김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이 

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.

□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“김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전당적으로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

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직을 미끼로 이 후보의 사퇴라는 뒷거래를 시도 

하고 있었던 것”이라며 “이번 단일화 거래는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

당 대표직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화 후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할 경우 정책연합, 

공동정부 구성을 합의하는 방식과 그 구조가 달라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한다”고 말했다.

□ 아울러 “나아가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결국 내란 연장을 위한 대국민 정치사기극으로 

기록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<끝>


